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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유유출 피해 최대 5735억원
국토부, 3월 4240억원에서 추정 피해액 수정 … 국제기금 보상액 증가

국토해양부는 6월 24-2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회의에서 기금측이 허베

이스트리트 원유유출 오염 추정 피해액을 최대 5735억원으로 수정했다고 7월3일 발표했다.

국제기금은 2008년 3월 추정 피해액을 424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어업 활동 재개가 늦어지고 피해지역 수산

물 수요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추정 피해액을 수정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추정 피해액이 늘어나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국토부는 방제 활동 등에 사용한 비용 등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550억원을 포함한 향후 발생 비용까지 보

상 청구 후순위에 두고 국제기금 보상액이 모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금 회의에서 2008년 1-2월 이루어진 방제활동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 지역 주민

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기금에 중간 사정을 요청했고 7월 방제인건비와 관련된 중간 사정을 끝내겠

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기금 중간 사정이 끝나면 방제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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